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석유화학 구조조정 기준이 없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난산을 거듭하면서 특혜 시비와 함께 일본의 한국 석유화학산업 지배 시비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통합을 강권하다시피 한 정부 정책의 오류와, 통합은 시늉이고 악성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의 후안무치, 가능성도 없는 자율빅딜을 선언해 위

기를 모면하려는 대림산업과 한화종합화학, 쌍용정유를 한 손에 거머쥐고 석유정제 시장을 독점하겠

다는 S K의 과욕 등등이 뒤엉키면서 나온 객관적인 평가가「특혜」와「일본의 한국 석유화학 시장지

배」로 요약되고 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에「기준」이 없고, 기준없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다보니 재벌들의 역기준이 정상기

준으로 둔갑하는 웃지못할 빅딜기준이 탄생하고 만 것이다. 울고 싶은데 혹뗄 기회를 준 또다른 기

준없는 무원칙의 소산인 것이다.

일본 Mitsui 컨소시엄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석유화학 빅딜이 추진되면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가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90년대 초부터 과잉투자를 벌

여 석유화학 업종을 빅딜 대상으로 만든 삼성과 현대가 빅딜과정에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은 문

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최근 지적한 내용이다.

한겨레는 M i t s u i가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3 0 %를 넘는 대산단지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면 석유화학

원료의 수출입 독점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일본에 불리하지 않게 몰고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업종 성격상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일본을 상대하기가 어려워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주도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또 현대가 추가로 출자하는 대신 Mitsui 컨소시엄이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일부를 사들여 삼성과 현

대의 기업가치를 맞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삼성은 기업가치 차이인 2 7 0 0억원의 짭짤한

수익을 올리게 돼 과잉설비와 부채를 없애자고 시작한 빅딜에서 오히려 부수입이 늘어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대석유화학도 추가출자를 하지 않고 버티기에 성공하면 통합법인이 출범한 뒤 참여지분

을 매각해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한결 순조롭게 된다고 부가하고 있다.

물론 100% 맞다고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산단지를 통째로 삼켰다고 한국 석유화학 시장을

마음대로 요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은 물론, 삼성과 현대의 석유화학 통합을 강요한 쪽도 재벌들이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겨레의 지적처럼 대산단지의 생산능력이 한국 전체의 3 0 %를 넘고 있고, Mitsui를 비롯한

일본상사들이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화학 무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통합 후 일본의 영향력이 막대해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또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부채규모

가 상상을 초월해 6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상태에서 통합 이전에 각각 1조5 0 0 0억- 2조원의 부채를 해

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이 2 7 0 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현대가 지분매각

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역작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삼성과 현대의 부채 중 1조7 0 0 0억원을 자구노력을 통해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들린다. 화학경제연구원( C R I )이 제시한 3조5 0 0 0억원의 절반에 머무르는 것이나 그런대

로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하지만, 그정도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아마도

1조8 0 0 0억원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재벌과 부실한 금융을 안고 사는 국민들만

그에 상응하는 피를 흘려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대산단지 통합본부장 내정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작품이 아니고 무엇인가? 개

인을 욕되게 할 의사는 없지만 대림산업이 지금 요지경에 이른 것은 C R I의 극구만류를 물리친 채

벌려놓은 O P P필름이 큰 구실을 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낱 가공사업의 사업성이나 장래도

판단하지 못하는 인물이 대산단지를 책임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준없는 통합

이 몰고온 또다른 몰기준인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격언을 되새겨 새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